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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플래닛, 11번가 분할 후 SK테크엑스와 합병 

SK플래닛, 19일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인적분할 신설법인 설립’과 ‘데이터 마

케팅 플랫폼 부문과 SK테크엑스 합병’ 두 가지 안건을 승인. SK텔레콤은 7월 

31일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거쳐 9월 1일 11번가 신설법인과 SK플래닛 존속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 SK텔레콤은 모바일 커머스 성장을 기반으로 11번가를 

한국형 아마존(Amazon)으로 키운다는 계획 

11번가, H&Q코리아로부터 5,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11번가 신설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H&Q코리아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치할 예정. 이는 신설법인 지분율의 약 18% 

수준으로 11번가 기업가치를 약 2.3조원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추정. SK텔레

콤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ICT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

며, 기존 2019년 흑자 전환 목표도 그대로 유지. 11번가는 향후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IPO 가능성도 염두 해 둔 것으

로 파악  

시사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의 11번가 육성 의지가 확고한 만큼 매각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인 투자 유치 노력도 지속될 전망.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11번가 5,000억원 투자 유치 금액을 통한 e커머스 시장 출혈 경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제한적. 일반적으로 SK플래닛 지분가치를 장부가에서 일부 할인을 적

용한 1조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H&Q코리아의 11번가 

2.3조원 기업가치 평가는 대주주 SK텔레콤 주가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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